
지난 주 통계

주일 헌금 CD $55

감사 헌금 CD $115

십일조 헌금 CD $90

장년 출석 18명

어린이 출석 18명

 교회소식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세요. 

 생일: 김소율(7/4)
2. 어린이교회 영화관람 ­ 7/ 9 시네플렉스 1:45PM  (회비 1인당 3불) 
3.  사무엘하 성경공부 : 친교 후 본당 
4. 제직회: 다음 주일 예배 후  (안건: 창립2주년 준비)

                        

              
                                               2019. 7. 7.   101호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 승 용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연락처: 1-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
www.dartmouth-k-church.com



(어린이교회)  누가복음 15:11-24
11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
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
하더니
14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
지 못하겠나이다 2)하나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시편 51:10-12
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는 기도 김승용목사

찬양 다함께

성경봉독 눅 15:11-24 김승용목사

어린이설교 아버지의 마음 김승용목사

대표기도 김승용목사

성경봉독 시 51:10-12 다함께

설 교 나를 새롭게 하소서! 김승용목사

교회소식 김승용목사

결단의 찬양 다함께

축 도 김승용목사

주일 예배 순서 목회자 칼럼

세상에는 참 다양한 디자인의 컵들이 있습니다. 실용성을 강조한 컵도 있고 아름다움을 강조
한 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만일 컵이 깨져 있다면 우리는 그 컵에 문제
가 있다고 쉽게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진 컵을 분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
니다. 그런데 컵을 사람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다양한 컵처럼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똑
같은 사람이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특별합니다. 그런데 깨진 컵처럼 깨진 사람이 있습니
다. 우리는 깨진 컵을 쉽게 알아채듯이 깨진 사람도 쉽게 알아챕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고약
해!”, “이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그래서 깨진 컵을 피하는 것처럼 깨진 사람들도 피하려고 합
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피하기엔 깨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모두가
깨진 사람들이기에 슬그머니 우리 마음에 의심하나가 생깁니다. ‘나도 깨진 걸까?’ 이에 대한 답
으로 성경은 우리 모두가 깨져버린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서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참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의 모습은 죄로 인해 깨지고 오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들
이 그렇다 보니 죄악으로 인해 깨지고 오염된 모습을 정상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깨어지기 전의 모습을 조금은 남아있기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 무척이나 거부감을 가집니다. 모두가 깨어져 죽을 수밖
에 없는데도 전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 죽음 이
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이 깨어진 상태에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컵을 만든 이에게 수리를 부탁
하듯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우리를 새롭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깨어지기 전의 원 모습은 또 어떻게 알 수 있
을까요? 모두가 다 깨어진 상태인데요. 바로 이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분은 
둘째 아담, 즉 죄로 인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알
려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원래의 모습을 발견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즉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
신이 깨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컵이 스스로 깨어진 곳을 고칠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리에는 비용이 들어가듯이 우리가 깨어진 것을 되돌리
는 것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의 값이라고 하시며 그 값은 생명이다고 정하셨
습니다. 이미 깨어져 버린 우리는 비용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자
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
스도를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값을 지불하면 고침을 받습니다. 

컵은 물을 담고 우리는 성령을 담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 흙으로 지으시고 성령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깨지고 오염된 상태에선 성령을 담을 수 없습니다. 다 새어버리고 더러
워져버립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진 상태에서 회복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 우리는 “Born again(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옛날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세상을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기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며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놀라운 기쁨입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자원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 먼 옛날 죄악 가운데 다윗이 구했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라는 회개의 기도가 예수 그리
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승용






